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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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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주식시장 개관 

최근의 글로벌 주가 변동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 및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과 함께 

올 3 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암시해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하락했다. 금리 인상은 동화 

약세와 함께 은행 이윤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 주식 시장의 급락을 

지켜보던 투자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성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및 종합 증권사 

종목들은 수요일의 오름세에서 일제히 내려섰다.  

 

 

 개별 기업 뉴스 

 AMD 사, Thanh Hoa 성에 공장 건설 예정  

지난 주 Thanh Hoa 성 인민 위원회는 AMD 사의 Thanh Hoa 성 Yen Dinh 군 룽 산의 

건설 자재 채굴 및 가공을 위한 광구 조성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로젝트 지역은 8.7 

핵타르 규모다. 현재 AMD 사는 FLC 그룹의 핵심 개발 프로젝트에 건축 자재와 벽돌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 플래피버드 기네스북 올라 

개발자 Nguyen Ha Dong 과 그가 개발한 게임 플래피 버드가 2016 년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이로써 Dong 은 기네스북에 오른 첫 베트남 인이라는 영예를 맞았다. 

플래피버드는 애플 앱 스토어 차트 1 위를 차지한 어플 중 처음으로 자진 철회되어 

기네스북에 올랐다. 개발자 Dong 은 2013 년 5 월에 플래피버드를 출시해 2014 년 초 차트 

1 위를 기록해 세계적인 히트를 쳤다. 이로 인해 그는 하루에 50,000 달러의 수익을 

벌었지만, 별안간 2015 년 2 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5 년 포브스지 베트남 판은 Nguyen Ha Dong 을 30 세 이하 명사 30 인 

중 한명으로 선정했다.   

 

 

2. 주요 경제 동향 

 

 

 1 월 신생 기업 수 21% 증가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1 월 한달 간 총 59 조 VND(약 27 억 달러) 자본 규모의 

8,320 개 신생 기업이 영업을 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기업 수 21.2%, 자본 규모 

87% 증가한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 4,872 개의 기업이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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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또는 폐업 기업 수 또한 높았다. 1 월 동안 기업 공개 절차를 밟은 후 폐업한 기업의 

수는 1,228 개로 24.7% 증가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등록 자본 규모가 100 억 VND(약 

45 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 산업통상부, 지원산업 육성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는 2016-25 년의 기간 동안 개발 산업의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원 산업의 기술 이전, 상품 제조 

지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생산 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지원 산업체들의 

다국적 기업화를 돕고 인력 자원 또한 육성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000 개의 지원 

산업체의 국제 경영 표준 및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지원금 3 천억 VND 을 발의했다.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6-01-29 Buying Transfer Selling 

3

6

9

12

Refinancing Rate

1-Bond

3-Bond

5-Bond

10-Bond



 

 

Weekly NewsletterlVietnam4 

 

 VCB 고시환율 22,190.00 22,190 22,260 

 

 

 중앙은행, 금리상한선 준수 권고 

베트남 중앙은행(SBV) 은 신용 기관들에 대해 기관 안정성 보장 및 통화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금리의 법적 규정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신용기관들이 

예금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단기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인 5.5% 보다 높은 다수의 

프로모션과 보너스 상품을 출시한 것에 대응해 이루어졌다. 현재, 중앙은행은 6 개월 이하 

단기 예금 금리에만 상한선을 두고 있다. 시행규칙 297/NHNN-TTGSNH 에 따라 

중앙은행은 신용 기관들로 하여금 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기술적 수단’ 사용을 금지한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Hai Phong 시, 추가 투자 유치 

Hai Phong 북쪽에 위치한 산업구역과 경제구역에 지금까지 40 조 VND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포함해 약 50 조 VND 규모의 투자자본을 유치했다. 벨기에 Rent-A-

Port Group 개발 남 South Dinh Vu 제 2 산업단지, VSIP Hai Phong 산업공단 내 싱가폴 

Herberton 사의 의류생산공장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착수되었다. 

기반시설의 통합화,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 시스템의 발전이 Hai Phong 지역을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노이-Hai Phong 고속도로, Tan Vu-L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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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yen 교량, Hai Phong 국제항만, Cat Bi 국제공항의 굵직한 수송기반시설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5. 한국 기업 동향 

 우리은행 베트남 법인 출범 초읽기  

우리은행이 올해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 300 개 확보를 내건 가운데 첫 대상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을 지목했다. 우리은행은 두 나라 모두 현지 금융당국에 법인전환 신청을 

낸 상태로 전해졌다.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한-베 FTA 로 인해 

국내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베트남 북쪽을 법인영업 공략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박닌성과 타이응웬성에서 현재 휴대전화 공장을 

가동 중이며, LG 전자도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생산거점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연짝, 동나이, 빈증 등도 우리은행이 법인 전환 시 

지점 개설 우선 지역으로 꼽는 곳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법인인가가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추가 지점 개설까지 확정된 바 없지만 국내 기업이 주로 진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법인 전환 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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